
생명의     말씀

가양동성당은 1992년 9월 등촌1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강의 수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구암공원과 허가바

위, 양천향교와 궁산 등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유적과 기념물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시가 가양동 일대를 택지 개발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989년 1월 가양동공소는 등촌1동 본당으로부터 분리되었습

니다. 이후 성전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설립 인가를 받아 성전을 건축해 1993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2003년 2월 성전 신축 

기공식을 거행하고, 2006년 9월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새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가양동성당 사진
 설명
사사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69 창5동성당        가양동성당       삼성산성당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 ‘조장하다’라는 단어를 사전

에서 찾아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

기다’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조장 助

長’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얽

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성미가 급한 농부가 있었는데, 논

에 심은 벼가 천천히 자라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더

랍니다. ‘어느 세월에 저것들이 다 자라려나’ 싶어 조바심

이 난 농부는, 벼를 하나하나 쑥쑥 뽑아 올린 후, 집에 돌아

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가서 벼가 

빨리 자라도록(長) 도와주고(助) 왔지!” 아연실색한 가족들이 

논에 나가보았더니, 뿌리가 뽑힌 벼들은 이미 시들어버리

고 말았다고 합니다.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는 데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으

니, 농부가 인위적으로 뽑아 올린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

은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어 주기만 하

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씨는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저절로 싹이 터서 자라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빨리 자라게 하려 억지를 쓰다보면, 오히려 

그 싹은 뿌리가 뽑혀 말라죽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

느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겨자씨를 땅에 뿌리고 잘 자

라도록 가꿀 사명을 부여받은 농부들이라 할 것입니다. 농

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조장’이 아니라 ‘믿고 기다

림’입니다. 싹이 터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영그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

니다. 그 속도가 더디다 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하

여 조바심을 내며 ‘조장’하려 하다보면, 그래서 하느님의 뜻

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 무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한 

해의 농사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듯, 우리 그리스

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

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

상의 논리에 속아, 하느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겉으

로 드러난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하느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

루어지는 나만의 왕국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

입니다.

덧붙여, 이번 주부터 신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떠나 각 본당에 가

서 신자분들과 더불어 지내게 됩니다. 이들이 긴 방학을 건

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

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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